< 원죄없으신 동정 마리아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 > 
우르바노 collegio 앞 쟈니꼴로 소성당에 쓰여진 이 짧은 기도문과 함께, 1965년 10월 12시, 130명 정도의 그룹과 장상들은, torre rossa(현주소) 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곳,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어느정도의 사람들은 머물수 있는 건물안에서 철학부는 시작되었다.


사실 교황청 우르바노 collegio는, 1931년부터 (쟈니꼴로 언덕 기슭에서 시작된 해), 다양한 선교활동에 이르기까지의 점점 증가된 대규모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불충분했었다. 그래서 교황청 인류복음화위원회 (Propaganda fied) 는 한 공동체가 너무나 방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학부 학생들을 위해 교황청 우르바노 collegio를 보존하고, 철학부 학과목을 위해 새로운 collegio 를 건립하기로 결정한다.

오늘날 교황청 성 바오로 국제 선교 collegio는(via di Torre Rossa에 위치), 항상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의 사제양성을 위하여 로마로 보내고자 하는 포교 주교들의 점점 증가된 요구에 직면하여 Agagianian Pietro Gregorio 추기경에 의해 관장되던 성위원회에 의해 계획하고 설립된지 60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collegio 는 1965년 11월 3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Pontificio collegio Urbano Filosofico de Propagnada Fide 라는 호칭과 함께 축복식을 갖게 되었다.
교황님은 collegio 소성당안의 연설중에 낙성식이 전례적으로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의 기념일로 봉헌된 날에 완성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비록 어둠이 세상을 그늘지게 하더라도, 관대하고 용감한 젊은이들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봉헌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세상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에 보답하고자 사제양성을 위해 이곳에서 그 기간을 보내게 될 이들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고, 성당에 유해가 안치된, 교회 복음 선포의 의무와 신앙의 최고 표본인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와 성 바오로 사도의 중재와 하늘의 충만한 지혜의 은총을 그들을 위해 기원했다. 1974년 7월 4일, collegio는 문을 닫고, 로마 교구관할로 예속되게 되는데, 협의회의 편성과 1975년 성년을 위해 전세계에서 오는 성지순례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Villa Emmaus 라는 호칭으로 이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학생들은 우르바노 collegio로 이주하게 된다.

1977년 성 위원회는 collegio 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위원회 관할의 교구들로부터 오게되는 학생들, 즉 로마에 있는 다양한 교회대학들에서 다양한 종교적 학술적 학업을 심화시키고, 귀국 후 자신들의 나라의 신학교들에서 사제양성자로서 학문의 열매들을 맺고, 그들의 주교들의 공식적 역할의 임무와 사목자양성의 임무를 맡게될 학생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4월 21일 <사도바오로 국제선교 collegio>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되고, 우르바로 collegio에서 머물던 학생들은 그곳으로(via di Torre Rossa) 새롭게 이주하게 된다. 같은 해 12월 17일, 바오로 6세 교황은, 교황청의 결정과 함께, 이 collegio에 <Pontificio, 즉 교황청의 혹은 교황청 산하>이라는 명칭을 수여하게 된다. 이것은 이 collegio에서 신학생들을 볼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새로운 년도부터는 오직 그리고 공식적으로 학생 사제들만이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80년 10월 18일, collegio 강당에서 마더 데레사는 훌륭한 사제직의 직분에 대해서 강연회를 하게 된다.


1981년 사도 바오로의 개종 축일에, collegio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초청하는 기쁨을 맞이한다. 교황은 미사후에 정원에서의 식사를 하면서 유익한 학문을 위해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거룩한 어머니 <교회 일치의 어머니, 상지의 옥좌>의 위로와 함께 하도록 권유한다.


지난 몇 년동안 이 collegio에는 많은 지도자가 계승되어 collegio를 운영했다. 처음 책임자로서의 원장의 역할을 맡은 이는 Massimiano Jezernik 신부이였고, 그의 협력자로들로는 영성지도를 담당했던 Jean salgano 신부, 부원장의 역할을 맡았던 Medardo kayitakigba 그리고 Mario pizzaballa 신부들이 있었다. Jezenik 신부는 1965년 3월 31일 임명되어 1972년까지 원장으로서 머물렀다. 그리고 지금은 카스텔의 에메리또의 주교로 있는 몬시뇰 Pellegrino Ronchi 이 그 뒤를 이었고 1972년부터 1985년까지 머물렀다. 그리고 꼰솔라따 선교회의 Francesco Pavese 신부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머물렀다. 그리고 1991년부터 1992년까지는 현재 리에띠의 주교로 있는 Delio Lucarelli 몬시뇰이 1년간을 맡아 운영했고,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책임자로서 보내진 이는 Oblati di Maria Immacolata 수도회의 Jozef 신부였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는 같은 수도회 소속이자, 남아프리카 Kwanzulu-Natal 지역의 성 요셉 체다라 신학원에서 1999년부터 원장직을 맡았었던 Daniel Corijn 신부가 맡고 있다.
